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제16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 불리한 환경여건을 극복한 전통농업 가치 인정 -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에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을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농경행위로 형성된 전통적인 농업 활동, 

시스템 및 경관 등을 보전ž관리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지정한다.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은 예전부터 농경지는 넓지만 물이 부족한 

강진군 일대의 자연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연방죽(물 저장ž공급 등의 기능이 있는 작은 

연(蓮) 저수지) 간 물을 서로 교환해 이중ž삼중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도 

이를 이용해 2천209ha 규모의 한들평야에 물을 공급 중이다.

  특히 돌과 흙을 이용해 100여개의 보를 만들고 수로를 통해 가정집 생활용수로 

먼저 활용한 후 농경지와 병영성 해자로 유입하는 생태순환 수로 시스템은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특한 형태다.

  이 시스템은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선박의 선원이던 하멜이 표류하다 

우리나라에 머물던 시기에 강진의 치수 사업에 관여해 만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제16호 국가중요농업유산에 지정된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은 

전국에서 신청한 6개 후보 지역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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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라 강진군과 전라남도는 지정서 교부와 함께 

3년간 15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유산자원의 조사 및 복원, 환경정비, 

주민교육 등 지속적인 보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손명도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으로 강진 연방죽 생태

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어 의의가 크다”면서 "단순히 발굴·

보존·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촌 공동체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중요농업유산은 전국 16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남은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제1호)」, 「구례 산수유 농업(제3호)」, 「담양 대나무 밭 농업(제4호)」, 

「보성 계단식 전통차(제11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제12호)」, 「강진 연방죽 생태

순환 수로 농업시스템(제16호)」까지 총 6개가 포함돼있다.



참고1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현황(2021년 5월 기준)

구 분 국가중요농업유산 지 정 일

제1호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2013.  1.

제2호 제주 흑룡만리 돌담밭 2013.  1.

제3호 구례 산수유 농업 2014.  6.

제4호 담양 대나무 밭 2014.  6.

제5호 금산 인삼농업 2015.  3.

제6호 하동 전통 차농업 2015.  3.

제7호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2016. 12.

제8호 부안 양잠농업 2017. 12.

제9호 울릉도 화산섬 밭농업 2017. 12.

제10호 의성 전통수리 농업시스템 2018. 11.

제11호 보성 계단식 전통차 2018. 11.

제12호 장흥 발효차 청태전 2018. 11.

제13호 완주 생강 전통 농업시스템 2019. 11.

제14호 고성 해안지역 둠벙 관개시스템 2019. 11.

제15호 상주 전통곶감 2019. 11.

제16호 강진 연방죽 생태순환 수로 농업시스템 2021.  5.

참고2  사진(원본파일 첨부)

  



 


